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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둑레전드들짜릿한역전우승
신안국제시니어바둑대회

단체전서대만에완승

개인전선왕리청우승

한국바둑의레전드들이20191004섬신

안국제시니어바둑대회단체전에서짜릿

한역전우승을차지했다.

서봉수양재호유창혁으로구성된한국

대표팀은지난12일신안군증도에서열린

단체전최종3라운드에서대만을3-0으로

물리쳤다.

3라운드 다른 경기에서는 중국이 일본

을3-0으로물리쳤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 일본은 나란히 팀

승수 2승1패로동률을기록했다.

그러나개인승수에서는한국과중국이

6승 3패로 4승 5패의일본을따돌렸다.

특히한국은 1장인양재호9단이3전전

승을거둬2승1패에그친중국의1장류샤

오광 9단을앞서초대우승을차지했다.

이번대회단체전순위는팀승수→개인

승수→1장 승수→2장 승수→3장 승수 차

례로가린다.

한국은전날 2라운드에서일본에 1승 2

패로져우승에서한발물러서는듯했으나

이날대만을상대로완승을거뒀다.

양재호9단이대만의1장린하이펑9단을

상대로불계승을거두며가장먼저승전보를

전했다.이어서봉수9단은전날개인전4강

에서패했던왕리청9단과의리턴매치에서

불계로설욕했다.이어유창혁9단도왕밍완

9단에게불계승해우승을확정지었다.

2라운드까지팀승수 2승으로 1위를달

리던일본은마지막라운드에서중국에0-

3으로져3위로밀렸다.

이어열린개인전결승에서는대만의왕

리청9단이중국의위빈9단을상대로308

수까지가는접전끝에백으로5집반승을

거뒀다.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신안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상금은 5000만원,

단체전우승상금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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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광주빛고을울트라마라톤대회참가선수들이최근광주시청문화광장에서출발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광주시육상연맹제공>

철인500명참가…이틀걸쳐무등산한바퀴 100km를달리다

빛고을울트라마라톤대회성료

9시간17분33초박요한우승

제17회 광주빛고을 울트라마라톤대회

가 최근 광주시청 문화광장(야외음악당)

에서 전국 울트라마라톤 마니아 500여명

이참가한가운데성황리에열렸다.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과광주시육상연

맹이주최한이번대회는지난8일오후 6

시광주시청문화광장을출발해다음날오

전10시마감시간안에(제한시간16시간)

도착하는 코스로 서바이벌 단일종목으로

치러졌다.

코스는광주시청을출발해광주천과영

산강 상류, 5 18국립묘역, 가사문학관을

거쳐 국립공원 무등산을 크게 한 바퀴 도

는 100km다.

이번대회에는2019광주세계수영선수

권대회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참가해다음달빛고을광주에서펼쳐지

는 세계수영인들의대축제인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성공개최를기원

하는다양한홍보행사를펼쳐눈길을끌

었다.

대회결과 9시간 17분 33초로결승선을

통과한 박요한(경기도)이 1위를 차지했

고, 조성신(부산 10시간 8분 00초), 이한

성(강원도 10시간 12분 10초)이 각각 2,

3위를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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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문향고조정부가제45회장보고기전국조정대회에서여고부종합우승을차지

한뒤상장과상패를들어보이고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장성문향고 7년만에종합우승

장보고기전국조정대회

선수4명모두2관왕올라

장성 문향고등학교 조정부가 제45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서 여고부 종

합우승을차지했다.

13일전남도체육회에따르면문향고조

정부가최근부산서낙동강조정경기장에

서 끝난 대회 여고부에서 조현서(3년),

김하경(2년), 김보빈김미수(이상 1년)

등 4명이출전해쿼드러플 1위,더블스컬

1위,경량더블스컬 1위를각각차지했다.

참가선수 4명모두 2관왕에올랐다.

문향고 조정부는 지난 2012년 창단

(1978년) 32년만에종합우승을차지한

제38회대회이후 7년만에여고부종합

우승을달성했다.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는 지난 1974

년 해상왕 장보고장군의업적을계승

발전하고자만든,전국조정대회중가장

권위있는대회로알려져있다.이번대회

에도전국47개팀, 500여명의선수단이

참가했다.

문향고조정부의종합우승은 초미니

학교의 작은 기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문향고는 전교생이 285명에 불과한 작

은학교로, 조정부는 1978년창단했다.

지난 2015년제96회전국체육대회에서

17년만에전국체육대회의금메달을획

득,주목받았다.

고광진문향고교장은 엷은선수층과

훈련여건등열악한조건을극복하고집

념과 투지로 만들어낸 쾌거라며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

육대회에서상위입상을위해더욱노력

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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